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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이 꿈꾸는 인천 내항의 미래, 바람 나무에 열린다

- 접근성 등 고려, 중구 신포로 1883개항살롱과 아트플랫폼에‘내항 바람 나무’설치 -

- 시민들이 직접 인천내항 1·8부두 재생사업 제안 -  

인천내항 1·8부두 항만재생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, 인천시가 시

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.

인천광역시는 시민친화적인 내항재생사업 추진과 우선개방 프로그램 

운영을 위해 시민제안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.

지난 2월 인천시는 해양수산부, 인천항만공사(IPA)와 함께 내항재생사

업 및 우선개방을 위한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했다. 이후 지난 3일 해

수부와 인천항만공사간 실시협약을 통해 공사가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

지정되면서, 사업 추진에 시동이 걸렸다. 

또한, 지난 2월 해수부가 기재부에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

등 본격적인 추진 움직임을 보이면서 1·8부두 항만재생사업에 대한 

지역사회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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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내항 1·8부두 항만재생사업은 2024년 착공예정으로 오랜 시간이 

걸리는 사업이다. 그러나 시민들이 접근하지 못했던 내항을 사업이 

완료되기 전이라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일부 공간을 시민들에게 

개방하기 위한 것이 우선개방사업이다. 부두 내 공원, 광장, 문화공간 

등이 대상이다.

그간 내항재생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사업권 반납으로 해수부의 마스터

플랜 추진이 늦어지는 등 난관이 많았다. 그러나 인천항만공사가 새

로운 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추진동력이 생긴 만큼, 인천시도 조속한 

내항 우선 개방에 힘쓰는 한편 성공적인 내항재생사업이 되도록 해수

부나 인천항만공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할 계획이다. 

시는 그 동안 내항을 둘러싼 환경과 여건 변화로 시민들의 요구와 기

대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, 시민 의견 청취에 나

서기로 했다. 

이를 위해 3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50일 간 중구 신포로 1883

개항살롱과 인천아트플랫폼 두 곳에‘내항 바람 나무’를 설치하고 

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. 

내항 1·8부두 우선개방은 물론이고 향후 내항재생사업과 관련해 인

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과 바람을 적어‘내항 바람 나

무’에 걸 수 있다.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

를 통해 비대면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.

시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항만재생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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러오고, 다양한 의견 수렴과 반영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와 시민친화

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조승환 시 재생콘텐츠과장은 “인천내항재생사업에 대한 인천시의 제

1의 원칙은 ‘시민의, 시민에 의한, 시민을 위한 재생’”이라고 밝히

며 “이번 바람 나무 설치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 

반영하고, 해수부나 IPA에도 적극 전달해 성공적인 시민친화 사업이 

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”고 말했다.

○ 내항 바람 나무 설치 예시

  아트플랫폼 칠통마당 H동 1층 전시공간  개항살롱(개항장&내항 현장지원센터)


